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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16.(목) 09:00 배포 일시 2022. 6. 16.(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정원상 (044-203-2531)

국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재오 (044-203-2532)

한국어로 꿈을 이루는 곳, 세종학당 19개국 23개소 신규 지정
- 전 세계 세종학당 84개국 244개 운영, ’07년 첫 개설 이래 수강생 약 58만 명 배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6월 16일(목)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과 함께 올해 새롭게 지정한 세종학당 19개국 23개소를 발표

했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로 

확대됐다. 세종학당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근거해 운영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이다. 

 2022년 세종학당, 방글라데시·남아프리카공화국·핀란드 등 7개 국가 첫 진출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한국과의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해 

아시아 3개국(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프리카 2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유럽 2개국(룩셈부르크, 핀란드) 등 7개국에 

처음으로 세종학당이 들어선다. 그중 방글라데시는 매년 근로자 약 2천 명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등 취업 수요가 큰 국가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중동 지역 내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해당 국가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첫 세종학당이 지정된 국가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고, 한국기업이 현지에 다수 진출

하는 등 한국으로의 취업과 유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

네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세종학당 각각 3개소,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 

올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멕시코에도 세종학당 1개소가 추가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의 세계적인 문화행사 ‘세르반티노 축제’에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2 -

  국내에도 첫 번째 세종학당이 문을 연다. ‘서울 세종학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해 국내에 체류하는 국외 입양인*

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 체류 국외 입양인: 한국에서 태어나 국외로 입양되었으나 국내 거주 목적 등으로 귀국한 사람 

  이번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는 39개국 82개 기관이 신청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가 약 4개월간의 심사과정(서류 심사, 

현지 실사, 최종 심사)을 거쳐 현지 한국어 학습 수요, 운영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등을 바탕으로 역량과 여건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했다.

 ’07년 최초 개설 이후 15년간 세종학당 개소 수 19배 확대, 연간 수강생 110배 증가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할 당시, 세종학당은 전 세계 3개국 

13개소, 수강생 연간 740명에 불과했다. 15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세종

학당은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가 되어 약 19배 늘어났고, 연간 수강생은 

2021년 81,476명**으로 약 110배 증가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수강생 수는 584,174명에 달한다.

  * 세종학당 개소 수: (’07) 3개국 13개소 → (’12) 43개국 90개소 → (’14) 55개국 130개소 

→ (’18) 57개국 172개소 → (’20) 76개국 213개소 → (’22) 84개국 244개소 

  ** 세종학당 수강생 수: (’07) 740명 → (’12) 28,793명 → (’14) 44,146명 → (’18) 

61,810명 → (’20) 76,528명 → (’21) 81,476명

 세종학당 수강생, 방송인/소리꾼/한국어 교원 등 한국어로 꿈을 이루다

  특히 지난 15년간 다양한 수강생들이 한국어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세종학당은 ‘한국어로 꿈을 이루는 곳’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타일러 라쉬(Tyler Rasch) 씨는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멕시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출신 난시 카스트로(Nancy Castro) 씨는 

외국인 최초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경기민요를 전공하고 있다. 타일러 

라쉬 씨는 세종학당의 장점을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김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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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도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언급

했고, 카스트로 씨는 “세종학당과 경기민요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선생님이 된 사례도 있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일로나 자다치나(Ilona Zadachyna) 씨는 전쟁 

상황임에도 온라인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며,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희망을 전해왔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세종학당 신규 지정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일류 문화 

매력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인이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신규 지정 세종학당 목록

     2. 세종학당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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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년 신규 지정 세종학당 목록    ※ 국가/지역명 가나다순

연
번 국가 도시 운영기관 비고

1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주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문화원 기존 미지정국

2 대한민국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세종학당재단 기존 미지정국

3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한국 문화의 집 기존 미지정국

4 멕시코 케레타로 케레타로공과대학교

5 미국 웬츠빌 미드웨스트대학교

6 방글라데시 다카 미국국제대학교(방글라데시)-서정대학교 기존 미지정국

7 방글라데시 다카 방글라데시독립대학교-
주 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관 기존 미지정국

8 베트남 빈 빈대학교-군장대학교

9 베트남 호찌민 베트남호찌민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교

10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프린스술탄대학교-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 기존 미지정국

11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세종학당재단

12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부톤무함마디야대학교-원암문화재단

13 인도네시아 반둥 텔콤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

14 인도네시아 암본 암본국립기독교대학

15 중국 옌볜 연변한국국제학교

16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농업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17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 쿠웨이트대학교-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사관 기존 미지정국

18 크로아티아 리예카 리예카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19 타지키스탄 두샨베 타지키스탄기술대학교-
국제정보기술민간협력기구

20 튀니지 튀니스 알리 발후안 문화 클럽 기존 미지정국

21 프랑스 파리 세종학당재단

22 핀란드 탐페레 빔아트예술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 기존 미지정국

23 필리핀 케손시티 유에스티안젤리컴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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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세종학당 관련 통계

 15년간 세종학당 개소 수 증감 

  * (’07) 3개국 13개소 → (’10) 13개국 23개소 → (’12) 43개국 90개소 → (’14) 55개국 130개소 

→ (’18) 57개국 172개소 → (’20) 76개국 213개소 → (’22) 84개국 244개소 

 15년간 세종학당 수강생 증감

  * (’07) 740명 → (’10) 6,016명 → (’12) 28,793명 → (’14) 44,146명 → (’18) 61,810명 

→ (’20) 76,528명 → (’21) 81,4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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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세종학당 현황(84개국 244개소)

 관련 사진

①<세종학당 한국어 수업 운영>
(리투아니아 빌뉴스 세종학당)

②<세종학당 한국어 수업 운영>
(몽골 울란바토르2 세종학당)

③<세종학당 문화강좌>
(붓글씨/리투아니아 빌뉴스 세종학당)

④<세종학당 문화강좌>
(한복체험/라트비아 리가 세종학당)


